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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

연말을 맞아 주요 미술상의 수상자가 잇달아 선정됐다. 
대구미술관은 제25회 이인성미술상 수상자로 서양화가 
허윤희(56)를 선정하고, 11월 1일 시상식을 열었다. 
이인성미술상은 대구 화단의 귀재 이인성의 작품 세계를 기리기 
위해 대구시가 제정했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0만 원과 
대구미술관 개인전 개최의 특전을 준다. 허윤희는 이화여대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브레멘예술대 회화과 석사와 순수미술학과 
마이스터슐러를 취득했다. 1993년 첫 개인전 이후 20여 회의 
개인전을 개최했다. 심사위원회는 “허윤희 작가의 예술세계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드로잉’이다. 이 드로잉을 유화, 벽화, 
퍼포먼스, 비디오설치 등 현대미술의 다양한 문법으로 풀어낸다. 
사람의 표현으로 인간 실존을 그리고, 꽃과 나무와 숲에서 생명의 
근원을 그리고, 바다 풍경에서 우주로의 여행을 그린다.”라고 
평가했다. 기후 변화, 환경 오염, 생태 위기 등 인류의 당면 과제를 
주제로 끌어들이는 등 작품의 확장성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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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희 / 1968년 부산 출생. 이화여대 서양화과 학사 및 브레멘예술대 회화과 석사 졸업, 동대학원 순수미술학과 마이스터슐러 취득. 
수애뇨339(2024), 광주 영은미술관(2020), 디스위켄드룸(2018) 등에서 개인전 개최. 제주와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 중.

제36회 이중섭미술상은 원로 화가 김봉태(87)가 수상했다. 
11월 7일 아트조선스페이스에서 시상식과 기념 전시를 열었다. 
김봉태는 서울대 회화과를 졸업하고, 캘리포니아 오티스미술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1960년 미술가협회 창립 멤버로, 국전에 
반발하여 그 전시가 열리던 덕수궁 돌담 벽에 작품을 내걸었다. 
이후 1961년 현대미술가협회와의 연립전에 이어 1962년 악튀엘 
창립에 가담했다. 이 시기는 앵포르멜 계열의 뜨거운 추상작품을 
발표했다. 1963년 미국으로 건너가 하드에지와 원시 민속미술, 
고대와 현대, 동양과 서양을 종합하는 <그림자> 시리즈를 
발표했다. 1980년대 중반 귀국 이후에는 팔궤와 오방색을 
모티프로 삼은 <비시원(^Ë•)>, 순수 색면 조형을 변형 캔버스와 
부조로 구현한 <창문>, 상자를 의인화한 <춤추는 상자> 등 
일련의 시리즈로 변신을 거듭했다. 작년에 제21회 이동훈미술상 
본상을 수상해 올해 대전시립미술관에서 수상 기념전을 열었다. 
봄에는 가나아트센터에서 회고전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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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태 / 1937년 부산 출생. 서울대 회화과 학사, 캘리포니아 오티스미술대 회화과 및 조각과 석사 졸업. 가나아트센터(2024), 국립현대미술관 

과천(2016), 부산시립미술관(2013) 등에서 개인전 개최. 이중섭미술상(2024), 이동훈미술상(2023), 대한민국미술인상(2007) 등 수상.

광주시립미술관은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상 미술상 수상자 4명을 
선정했다. 이 미술상은 1992년에 제정해, 허백련과 오지호의 
예술정신을 이어받아 문화예술 발전에 공적이 있는 인사에게 
수여한다. 그동안 총 93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올해는 한국화 
부문의 허백련미술상 본상에 이철량(72), 특별상에 설박(40)이 
선정되었으며, 서양화 부문의 오지호미술상 본상에 방정아(56), 
특별상에 김자이(42)가 수상자로 결정됐다. 수상자에게는 
문화예술창작활동비(본상 1,000만 원, 특별상 500만 원)를 
지원한다. 또 각 부문 본상 수상자에게는 차기 년도 전시 개최 
기회를 제공한다. 허백련미술상 수상자 이철량은 1980년대 
수묵화 운동의 기수로 활약한 이래 지필묵의 미학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독자적 작품 세계를 구축했다. 창작 활동의 성과와 
함께 교육자로서의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 오지호미술상 수상자 
방정아는 부산 형상미술의 맥을 이어가면서 동시대 이슈인 
기후 변화, 젠더 등의 주제를 독자의 조형 언어로 형상화했다. 
허백련미술상 시상식은 11월 7일 광주 의재미술관에서 열렸으며, 
오지호미술상 시상식은 12월 19일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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